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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뉴스

온라인 투표앱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조작에 취약’ 문제점 해결해 신뢰성·투명성 높일 목적

러시아 모스크바市 / 정보･기타

◦ 러시아 모스크바市는 2014년부터 도입한 온라인 투표앱 ‘액티브 시티즌’(Active 

Citizen)이 투표 결과 조작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

체인(Block Chain) 기술을 도입해 투표앱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

– 배경

액티브 시티즌 앱은 시정부의 비정치적 사안의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

도록 한 전자투표 플랫폼

⚪ 2014년 당시 모스크바시장 세르게이 소뱌닌(Sergey Sobyanin)이 도입

⚪ 도시 내 차량 속도 제한, 버스 노선 계획, 지하철역 지정 등 비정치적 사안을 

시민 직접 투표로 결정

⚪ 이후 2,800여 개의 여론조사와 투표가 액티브 시티즌 앱으로 시행되었고, 

현재 200만 명의 사용자가 참여 중

시민의 의견을 따라 도시를 변화시키는 수단

⚪ 자전거도로 신설, 보행공간 확충, 신설 공원의 명칭과 로고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의견에 따라 도시를 변화시키는 중

⚪ 모스크바 재개발 프로젝트 ‘My Street’의 보행자 친화적인 재개발사업은 

전적으로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라 진행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 도입

⚪ 투표에 참여하고 받은 포인트로 주차권을 구매하거나 지하철 요금을 낼 수 

있고, 오페라 관람권 등 티켓 응모에도 참여 가능

⚪ 가장 활동적인 시민들에게는 모스크바시장과의 아침 식사 기회를 제공

하지만 러시아 정부에 오랫동안 부패와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는 시민이 

많아, 시정부와 투표앱을 향한 시민의 신뢰를 쌓기에 어려움

이에 모스크바시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투표앱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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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블록체인 기술

⚪ 블록체인은 온라인 거래정보를 여러 사용자에게 분산 저장하고, 이를 상호

검증할 수 있게 만든 기술

­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음

시정부는 엑티브 시티즌 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변경할 계획

⚪ 거래정보 대신 모든 유권자의 투표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이를 네트

워크상의 사용자에게 전송

⚪ 모든 시민과 도시 관련 단체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 기록을 

확인하고 상호 검증할 수 있음

⚪ 하나의 정보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면 그 정보가 저장된 다른 사용자에게도 

알려지기 때문에 투표 결과의 조작 가능성이 없음

시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투표앱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조작 가능성과는 별도로 투표 안건 자체가 제한적이거나 질문이 

모호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존재

[그림 1] 액티브 시티즌의 온라인 투표 홈페이지

https://www.ccn.com/moscow-to-use-blockchain-in-active-citizen-project

https://www.citylab.com/life/2017/12/can-the-blockchain-tame-moscows-wild-politics/547973

김용훈 통신원, kim523@uwindso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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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관광지에 가족화장실 확대 설치

중국 베이징市 / 문화･관광

◦ 중국 베이징市 여행발전위원회(北京市旅游发展委员会)는 관광산업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특히 반응이 좋았던 가족화장실을 더 많은 관광

지에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

– 배경

중국은 2015년부터 ‘화장실 혁명’(厕所革命)을 진행 중(※ 360호 참조)

⚪ 기존 공중화장실은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칸막이가 없어 

옆 사람과 인사할 수 있다고 해 ‘니하오 화장실’이라는 별칭도 얻었음

⚪ 이에 따라 중국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 우리나라의 관광공사에 해당)은 1차 

‘전국 여행객 화장실 건설관리 신3개년 행동계획’을 2015~2017년 시행

2017년까지 베이징 시내 관광지 1,313곳의 화장실을 신설하거나 보수

⚪ 베이징시에 있는 모든 5A급 관광지에 가족화장실(제3화장실)을 설치

­ 중국 국가여유국은 자국 내 모든 관광지를 A~5A까지 등급을 부여해 관리

하고 있으며, 5A급 관광지는 국가가 정한 최고등급의 관광지

– 주요 내용

2018년부터 2차 ‘화장실 건설관리 신3개년 행동계획’을 시작

⚪ 특히 4A급 관광지의 가족화장실 신설 보수에 중점

가족화장실은 보호자가 몸이 불편한 이성(異性)의 가족 구성원이나 어린 자녀 등과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게 하려고 도입

⚪ 어머니와 어린 아들, 아들과 연로하거나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화장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현재 국가급 관광지를 위주로 가족화장실을 설치 중이지만, 병원 등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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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관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가족화장실과 같은 화장실 환경 개선은 관광

객의 만족도가 높고 화장실 이용자의 매너도 향상되는 효과를 보여

가족화장실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이용방법 등의 안내가 부족해 실제 이용객 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그림 1] (위) 관광지에 설치된 가족화장실 외관 

[그림 2] (아래) 가족화장실 내부모습

http://www.cnta.gov.cn/xxfb/hydt/201712/t20171218_850384.shtml

http://m.xinhuanet.com/bj/2017-12/18/c_1122130178.htm

http://www.sohu.com/a/126411526_349211

문혜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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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성탄절 트리용 나무 4곳서 수거해 재활용

영국 버밍엄市 / 환경･안전

◦ 영국 버밍엄市는 성탄절에 진짜 나무를 트리로 사용한 시민들이 나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

거나 무분별하게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 4곳의 지정장소에서 트리용 나무를 

무료로 수거하고 뿌리덮개용 톱밥이나 바이오매스 원료로 재활용

– 주요 내용

성탄절 트리용 나무의 폐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2018년 1월 5~28일에 다음 

장소에 나무를 두고 가면 시에서 무상 수거

⚪ 리키 힐(Lickey Hills), 우드게이트 벨리 컨트리 파크(Woodgate Valley 

Country Park), 쉘든 컨트리 파크(Sheldon Country Park), 수톤 파크 

(Sutton Park)

⚪ 오전 9시~오후 4시에 수거하고, 주말은 제외

수거한 나무는 파쇄공정을 거쳐 공원의 나무뿌리 덮개용 톱밥으로 사용하거나 

바이오매스 전기 생산용 원료로 활용

[그림 1] 크리스마스트리 수거 및 재활용 장소 표지판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215/christmas_tree_recycling_service_at_four_city_parks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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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송로버섯 자생은 市 녹색화사업 잠재력 증명”

프랑스 파리市 / 환경･안전

◦ 도시의 녹색화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인 프랑스 파리市는 녹색화가 끝난 시내의 한 호텔 

지붕에서 최근 야생 송로버섯이 발견되자, 이를 녹색화사업이 지닌 생태학적 잠재력을 

증명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활용방안을 연구 중

– 배경: 파리시 녹색화사업

•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취임 초기(2014년)부터 녹색화사업을 강조

했으며, 재임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

⚪ 공공녹지 30만 ㎡를 확충하고, 기존 공원･정원의 녹지환경을 개선

­ 파리시의 주요 관광명소 중에는 공원･정원･숲이 많으며, 파리시민의 삶에서 

숲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큼

⚪ ‘녹색 거리’를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지 200여 곳을 지정

⚪ 파리시의 벽과 지붕을 녹색화하고, 이 중 1/3은 도시농업에 활용

⚪ 도시농업 프로젝트 ‘파리퀼퇴르’(Parisculteur) 시작(※ 401호 참조)

⚪ 2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내 정원에 나무 심기’ 시민 프로젝트 개시

⚪ 어린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농장 조성

– 주요 내용

• 녹색화사업이 끝난 호텔 지붕에서 야생 송로버섯 발견

⚪ 2017년 11월 30일 에펠탑 근처에 있는 메르퀴르(Mercure) 호텔 지붕에서 

발견

­ ‘환경보존 생태연구소’의 연구원 프레데릭 마드르(Frédéric Madre)가 이

곳에 홉을 심는 과정에서 21g짜리 야생 송로버섯을 발견

⚪ 분석을 의뢰받은 파리 자연사 박물관은 이 버섯이 겨울철에 잘 자라는 

송로버섯의 일종인 ‘Winter Truffle’임을 확인

­ 이 품종은 식용일 뿐 아니라 석회질이 대부분인 파리의 척박한 대지에

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종

⚪ 파리시가 근대적 형태의 도시로 탈바꿈한 이후 최초로 발견된 야생 송로

버섯이며, 과학적 의미가 있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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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파리시는 이 발견이 생태계 보존과 생물학적 다양성 증진의 측면에서 시의 녹색화

사업이 지닌 잠재력을 증명하는 사례로 인식

⚪ 야생 송로버섯에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녹색화사업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파리 자연사 박물관은 이 야생 송로버섯을 다른 녹색화된 지붕에도 심을 

수 있을지 연구 중

특히 파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벽과 지붕의 녹색화사업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발견

⚪ 벽과 지붕의 녹색화는 시내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효율적으로 녹색 공간을 늘릴 수 있는 수단

­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보온효과를 높이는 부수적 효과도 발생

⚪ 파리시는 학교, 탁아소, 도서관, 체육관과 같은 공공기관 300여 곳의 협조를 

받아 벽과 지붕의 녹색화를 진행 중

­ 시정부가 소유한 건물 20만 ㎡는 전부 녹색화할 예정

­ 개인소유 건물은 파리시에서 녹색화 기술을 지원

⚪ 시, 기업, 개인 간의 녹색화 협력을 돕는 플랫폼 웹사이트를 구축

(www.vegetalisons.paris)

⚪ 2015년 5월 19일 건물 녹색화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

⚪ 전문가가 아니어도 자기 건물과 도시의 녹색화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녹색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홍보

http://www.lepoint.fr/insolite/l-etonnante-decouverte-d-une-truffe-sauvage-sur-un-toit-de-paris-22-12

-2017-2182058_48.php

https://www.paris.fr/actualites/une-truffe-sauvage-sur-un-toit-parisien-5422

https://www.paris.fr/duvertpresdechezmoi

http://www.abc.net.au/news/2017-12-24/wild-truffle-found-growing-on-paris-rooftop/9284490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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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자전거 출퇴근’ 장려 프로그램 시행

미국 뉴욕市 / 도시교통

◦ 미국 뉴욕市는 직장 동료 간에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을 장려할 목적으로 한 달 동안 자전거 

출퇴근을 가장 많이 한 팀과 개인에게 포상하는 ‘뉴욕 자전거 출퇴근 대회(New York Bike 

to Work Challenges)’ 프로그램을 시행

– 배경

자전거 이용에 대한 뉴욕시민의 관심 증가

기존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다양한 체험기회가 있었다면 더 빨리 

자전거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시정부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많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 주요 내용

1개월 동안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횟수가 가장 많은 팀과 이동거리가 가장 많은 

개인에게 상품과 상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뉴욕시 내 5개 자치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 가능

⚪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은 하루에 최대 2번까지 가능

뉴욕의 주요한 자전거 단체 중 하나인 대안교통(Transport Alternatives)에서 

행사를 주도하고 경품을 후원해 자전거 이용자 확산에 이바지

⚪ 대안교통 홈페이지에는 600개가 넘는 기관과 수천 명의 뉴요커가 자전거로 

출퇴근한 기록이 18만 마일(28만 9,682Km)을 넘어

미흡한 자전거 보안 시설 개선과 자전거 발레파킹(대리주차) 도입으로 분실 우려를 

줄이고 대회 참여율을 높일 계획

⚪ 자전거 분실 위험은 ‘뉴욕 자전거 출퇴근 대회’ 프로그램 참여의 걸림돌

⚪ 시정부는 지하철역이나 통근 열차 주변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담당자를 상주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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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해튼(Manhattan), 브루클린(Brooklyn), 퀸스(Queens)의 3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

시정부는 2020년까지 자전거 이용자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림 1] (위) 회사 내 구성된 자전거 동호회

[그림 2] (아래) 자전거 출퇴근 대회 홍보 온라인 포스터

http://doggerel.arup.com/want-a-bikeable-city-get-people-to-try-biking

https://www.bikemonth.nyc

https://www.amny.com/transit/bike-parking-nyc-program-1.15534482

http://www.nyc.gov/html/dot/downloads/pdf/dot-valet-bicycle-parking.pdf

김용훈 통신원, kim523@uwindso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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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주택

시청홈페이지로 악덕 임대주·업체 확인 가능

영국 런던市 / 도시계획･주택 

◦ 영국 런던市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임대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적 절차 없이 임차인을 퇴거

시키거나 주택 재입주를 제한하는 악덕 임대주나 임대업체를 시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Rogue Landlord and Agent Checker)를 시행하기로 결정 

– 배경

런던에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거나 부당한 퇴거를 

당하는 임차인이 많음

⚪ “런던의 많은 임대주와 임대업체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슬프

게도 일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임차인에게는 주택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악덕 임대주에게는 숨을 곳이 없음을 알립니다.”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임대주나 임대업체에 제재를 주고 올바른 임대환경을 

조성할 목적

– 주요 내용

시청홈페이지에서 임대주･업체의 이름이나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

악덕 임대주･업체의 기준은 런던 시의회, 런던시 10개 자치구, 런던 소방대로부터 

기소나 고발된 임대주나 임대업체

⚪ 현재 DB가 제공되는 10개 자치구: 브렌트(Brent), 캠든(Camden), 그리니치

(Greenwich), 이즐링턴(Islington), 킹스턴(Kingston), 뉴햄(Newham), 

서더크(Southwark), 서튼(Sutton), 월섬포레스트(Waltham Forest), 웨스트

민스터(Westminster)

­ 앞으로 나머지 8개의 자치구도 DB에 추가 예정

의무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정책’(Consumer redress scheme)에서 제외되어 

합법적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임대주나 임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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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없어도 임차인이 신고하면 조사 후 추가

⚪ 임차인이 임대주나 임대업체로부터 악질적인 대우나 위법적인 일을 겪었

다면 시청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음

­ 시 담당자가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새롭게 악덕 임대주나 

업체 리스트에 추가

악덕 임대주･업체의 기록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사라짐 

[표 1] 악덕 임대주･업체로 신고 가능한 사례

개선 공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업체

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업체

HMO(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라이선스 관련 위반

영국 내 주택법 위반으로 재정적 처벌을 받은 임대주･업체

건물 점유자의 불법적 퇴거나 괴롭힘

법적 절차 없이 주택 재입주를 제한하거나 퇴거를 지시

거짓 진술이나 정보 은폐에 의한 사기

위치남용이나 갑질에 의한 사기

과밀입주를 일으키거나 허용한 임대주･업체

 

[그림 1] 런던 시청홈페이지 악덕 임대주･업체 검색 예시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launches-rogue-landlord-and-agent-checker

https://www.london.gov.uk/what-we-do/housing-and-land/renting/report-rogue-landlord-or-agent

https://www.london.gov.uk/rogue-landlord-checker/why-weve-built-rogue-landlord-and-agent-checker

https://www.london.gov.uk/rogue-landlord-checker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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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강 혁신사업 공모전’ 수상 20개 프로젝트 공개

프랑스 파리市 / 도시계획･주택

◦ 프랑스 파리市는 센(Seine)강이 흐르는 주요 도시인 루앙(Rouen)市, 르아브르(Le Havre)

市와 함께 2016년 개최했던 ‘센강 혁신사업 공모전’의 수상 프로젝트 20개를 발표하고, 이

에 따라 친환경적 수상운송 플랫폼, 문화공간, 대학생 주거지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 주요 내용

센강을 공유하는 2개의 도시와 연대해 2016년 ‘센강 혁신사업 공모전’을 개최

⚪ 센강변 35곳을 선정해, 이곳을 혁신할 아이디어와 기술과 자금력을 가진 

전 세계의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

­ 세계 각국의 개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174개 팀이 참여

⚪ 세 도시의 센강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 아로파(HAROPA)에서 

2017년 7월 19일 2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공표

세 도시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

⚪ 1) 간학문적 체제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일 것

⚪ 2)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담당 팀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

⚪ 3)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일 것

주로 부동산 개발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과거 한강의 개발역사에 견줘볼 때, 

스타트업과 개인 위주의 간학문적 체제로 이루어지는 공익적 사업을 위주로 한 

센강의 개발 방향은 서울시가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주요 사례 소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는 생태적 도시, 사회적 연대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도시공간을 추구하는 파리시의 정책목표에 근접한 여섯 개의 프로젝트

‘센강변의 공장’(Manufacture-sur-Seine)

⚪ 협력공장, 물의 재활용, 농업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립

­ 1) 생산, 연구, 서비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협력공장: 일반적 의

미의 공장이라기보다 여러 역할 수행자가 함께 작업하는 공간에 가까움

­ 2) 기존 수도가 아닌 센강의 물을 재활용

­ 3) 재활용된 물을 이용한 농업을 핵심사업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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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센강변의 공장’ 조감도

‘바르주 SAS 살롱’(La Brasserie Barge SAS)

⚪ 센강변에 단순한 술집이 아닌 문화살롱을 건축하겠다는 프로젝트

⚪ 맥주장인이 직접 제조하는 맥주공장을 짓고, 문화살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바(bar)를 만들어 아틀리에, 문화공연･축제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기획

⚪ 기존 건물을 재활용해 건축함으로써 주변공간을 해치지 않음

‘우르크 공장’(Manufacture de l'Ourcq)

⚪ 2015~2020년에 수행하는 ‘지속가능한 식량기획’(Alimentation Durable)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름과는 달리 농장의 기능을 수행

⚪ ‘비옥한 우르크’(Ourcq Fertile)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센강변에 농사를 

짓고 생태학 교육을 병행하는 농업-문화적(agri-culturel) 프로젝트

‘센강으로!’(En Seine!)

⚪ 파리 16구 센강변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대중교통수단과 물류 

수송 플랫폼 역할을 하는 강변 정류장을 신설

⚪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기획

­ 기존의 선박 정류장을 개조해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상 교통의 

요충지를 건설

­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운송수단을 중시함으로써 환경보호를 강조



14 서울연구원

[그림 2] 센강변에 설치될 친환경 수상운송 플랫폼

‘꿈을 꾸자’(Rêver)

⚪ 선박을 개조해 잠자며 먹고 마시며 놀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출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

­ 두 개의 선박을 구입해 공간을 만들고, 첫 번째 선박은 44개의 방으로 구

성된 재미나고 혁신적인 ‘물 위의 호텔’로 만들 예정

­ 두 번째 선박은 9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겸 바(bar)로 만들어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

‘센강변의 부두’(Les quais en Seine)

⚪ 센강변에 대학생만을 위한 주거지를 만들어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

⚪ 강과 바다를 모두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르아브르 지역에 건설

⚪ 대학생 주거공간 문제를 다루는 ‘대학생 레지던스 조합’과 함께 진행

https://www.paris.fr/actualites/les-laureats-de-reinventer-la-seine-5035

https://www.sortiraparis.com/actualites/a-paris/articles/147398-reinventer-la-seine-les-laureats-a-paris

-sont

http://www.reinventerlaseine.fr/en/sites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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